
27December 201426

글로벌 CSR 트렌드

벌써 2014년도 거의 지났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기업

은 사회공헌활동으로 더욱 바빠진다. 김장하기, 연

탄 나르기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업 자원봉사단 활동에는 

일분일초가 아깝다. 이제 CSR1)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

다. 일회성보다 지속성이 강조되고 사업과 무관한 활동보

다 사업과의 연계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공

유가치경영(Creating Shared Value: CSV)’은 사업 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는 다

각적인 CSR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김장하기, 연탄 나르기 등과 같은 CSR은 없어져

야 하는가? 아니다. 미국의 기업자선발전위원회(Committee 

Encouraging Corporate Philanthropy)에서는 미국의 100

대 기업 대상 기업 사회공헌 관련 조사 결과를 들어, 기업

이 CSR을 위하여 자선적 투자, 전략적 투자, 상업적 투자의 

세 가지 유형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다. 

즉, CSR 구성 및 비용 지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면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CSR 예산의 54%는 불우계층을 위한 현금, 현

물,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자선활동과 같이 비즈니스 효과

를 기대하지 않는 자선적 투자(기존의 기업 사회공헌활동)

에 쓰고, 35%는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과 비즈니스 전략과

의 통합과 연계성을 중시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분야는 전략적 CSR이나 CSV와 같은 분야로 생각할 수 있

다. 나머지 11%는 정부, 지역사회, 고객 대상 후원과 같이 

회사에 오는 요청에 대해 대응적으로 지원하는 스폰서형 

상업적 투자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54% 자선적 투자 - 35% 전략적 투자 - 11% 상업적 투자’. 

이 비율은 정해진 황금률은 아니다. 또한 CSV의 영향으로 

전략적 투자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독일 eON의 경우, 

‘25% 자선적 투자 - 58% 전략적 투자 - 17% 상업적 투자’의 

비율로, 전략적 CSR이나 CSV 혹은 사회문제 해결을 사업 

전략 목표로 실행하는 기업 사회혁신형 활동이 58%나 된

다. 따라서 각 기업의 사업 분야, 지역 및 국가별 시장 고려 

상황 등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포트폴리오 분산 비율은 수

정해 나가면 된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한 가지 걱정을 안겨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 전략이나 사업 전략과 사회공헌

을 섞으면 순수하지 않다고, 진정성이 없다고 의심 받지는 

않을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단,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자선적 투자는 비즈

니스 효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자선적 투자로서만 온전

히 실행하고, 전략적 투자는 기업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을 

사회문제 해결에 연계하는 고도화된 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 즉, 자선적 투자와 전략적 투자를 확실히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의 핵심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여야 한다. 최고의 역량을 투입해야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가능성, 높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구글, 검색 기술과 서비스로 				  

위기대응의 효율적 체계를 마련하다 

기업의 핵심 역량이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보자. 

구글위기대응(Google Crisis Response)2)은 구글의 기술

과 서비스를 자연재해 예방과 구호에 활용하는 특별 기능

을 수행하는 팀이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지역 위성사진을 

업데이트하거나, 재해구호 지원활동을 조직하고 피해지역 

정보 및 지원자원을 코디네이션하는 각종 도구들을 제공한

다. 또한 구글사람찾기(Google Person Finder)3)를 통해 개

별적으로 피해자를 찾도록 지원하고 구호기관에는 저장된 

데이터 정보를 제공한다. 구글공공경보(Public Alerts)4)는 

재해가 나기 전에 미리 경보를 발령하는 서비스로, 재해에 

취약한 세계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태풍, 쓰나미, 화산 폭발 등의 온갖 자연재해가 많은 필

리핀에서는 필리핀 과학기술부가 재해를 미리 감지하여 

적어도 6시간 전에 조기경보를 알리는 노아(Nationwide 

Operational Assessment Hazard: NOAH)5)라는 시스템

을 만들었는데, 구글위기대응팀은 필리핀의 스마트커뮤니

케이션 및 글로브텔레콤과 같은 이동통신회사 등과 같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지 기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활

용하게 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기업경영 성과에도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가치 공유와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회공헌의 길을 찾아본다. 

글 안젤라 강주현 ㅣ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

CSR과 CSV,  
기업의 핵심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라

1)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의 개념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말하기도 하고, 광의의 개념으로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책임경영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2) �http://www.google.org/crisisresponse/index.html 
3) http://google.org/personfinder/global/home.html 
4) http://www.google.org/crisisresponse/publicalerts
5) http://noah.dost.gov.ph

l   구글, 오랑주 텔레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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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국제기구, 다국적 정부 및 관련 기관 및 연구소와 

함께 협력하는 핵심 기업 파트너로서 참여하였다.     

자연재해 지원은 예방, 조기경보, 초기대응, 현장지원, 

피해지역 재건 등 시차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도움이 필

요하다. 구글은 인터넷 기업으로서의 핵심역량을 활용하

여 구글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예방, 조기경보, 초기대응 

단계를 골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

로서, 사회적 가치도 높이고, B2B(Business to Business)와 

B2G(Business to Government) 분야에서 구글의 역량을 

차별화함으로써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도 높였다. 

예측함으로써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질병감염 경로를 예

상하고 전파를 막는 연구에 대한 권위자이다. 전염병은 대

부분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창궐하지만 개발도

상국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

하여 통계 수치나 정보가 열악하기 때문에, 모바일폰을 통

한 데이터 수집정보는 유행성 질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 경

로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MIT가 2013년을 빛낸 10대 기술혁신 중의 하나로 꼽은 

모바일폰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은 요즘 대유행이 

되고 있는 에볼라 연구에도 쓰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치사율 90%에 달하는 에볼라 바이러스

로 지금까지 1만 5,145명이 감염되었고, 5,420명이 사망했

으며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도 구

호 인력을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12월 13일 파견할 계획이

다. 오랑주 텔레콤은 2013년에도 세네갈에서 15만 개의 모

바일폰을 통해 사용된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가공하여 에

볼라 질병 퇴치 연구진들에게 제공하였다.8)   

빅데이터 시대의 리스크와 기회 

물론 이와 같은 행보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MIT 연구자 알렉스 펜틀랜

드는 이렇게 말한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리

스크와 기회가 함께 존재합니다. 오랑주 텔레콤은 어떻게 

하면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공유 사

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극한의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에

서 사회의 인프라가 어디가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

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필요할 때에 활용

될 수 있어야 합니다.”9)

디지털 병원, tele-health, e-health, m-health와 같이 보건

의료와 첨단기술은 융합하여 발전하고 있다. 2011년 전 세

계 약 5억 개 스마트폰이 판매되었는데 m-health 관련 앱이 

1만 7,000개나 된다고 한다. 오랑주 텔레콤의 혁신적인 움직

임은 CSR 부서가 아니라 오랑주 헬스케어 비즈니스나 지속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

오랑주 텔레콤, 통화데이터로 전염병을 예방하다

국영 통신회사인 프랑스 텔레콤이 민영화된 오랑주 텔레

콤(Orange Telecom)은 2012년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서아

프리카 남서부의 코트디부아르에서 500만 명이 5개월 동안 

사용한 통화기록 데이터 25억 건을 익명화하고 가공하여 

전 세계 연구소에 배포한 것이다.6) 

하버드보건대학원 전염성질병역학연구소(Center for Com 

-municable Disease Dynamics)7) 이사인 캐롤라인 버키

(Caroline Buckee) 교수도 그 수혜자 중의 하나였다. 전염

병 전문학자인 그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구이동을 

다.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21개국에서 6,000만 명의 가입자

를 보유한 오랑주 텔레콤10)으로서는 어찌 보면 사업에 직결

되는 지역사회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전염성 질병 퇴치를 위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행보일지도 모른다.

2014년 10월 부산 벡스코에서는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

다. 세계 170여 개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국제전기통신연

합(ITU) 전권회의에서 한국인이 표준화총국장 선거에서 당

선되고, 우리나라가 7회 연속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IT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전략적 CSR나 CSV 

분야에서도 한국의 강점, 한국 기업들의 핵심 역량을 좀 더 

발휘할 때가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한 개의 돌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CSV를 하고 싶어 한다. ‘사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회이

다’라는 주장은 CSV를 통해 현재 전성기를 맞고 있다. 하지

만 기업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한 개의 기업이 모든 

사회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

는 분야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포착하고, 그 사회문제 해결

을 위해서 기업의 핵심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CSV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다. 

6) �http://www.technologyreview.com/featuredstory/513721/big-data-
from-cheap-phones 

7) http://ccdd.hsph.harvard.edu
8) �http://www.technologyreview.com/news/530296/cell-phone-data-

might-help-predict-ebolas-spread
9) �http://www.technologyreview.com/featuredstory/513721/big-data-

from-cheap-phones MIT 연구진 인터뷰 내용 인용

10) �http://healthcare.orange.com/eng/about-Orange-Healthcare/who-
we-are 

안젤라 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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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위원,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 KOTRA 

해외CSR 자문위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l   구글, 오랑주 텔레콤의 사례글로벌 CSR 트렌드


